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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is a case report of a northern goshawk (Accipiter gentilis), admitted to the wildlife rescue center with
right coracoid and scapular fracture which received conservative treatment and was soft-released successfully. At the
admission, the goshawk had callus formed on the fractured bones, scars on eyebrows and severely damaged tail feathers
with inability to fly. Cage rest was indicated to prevent further occurrence of fracture and to promote reunion of the
fracture surface. The bird went through a rehabilitation process with appropriate physical training in flying cage to
recover its fitness and flying ability. Complete molting of flight feathers with damaged rectrices was achieved during
the rehabilitation period and its flight ability was recovered favorably. It was released into a proper habitat for northern
goshawks, but the bird was found near the aviary where its last phase of rehabilitation was performed. A soft-release
program was applied and finally the bird returned to near the first rescue location 235 km away from the release site.

Key words : northern goshawk, rehabilitation, noninvasive treatment, fracture, soft-release.

서  론

참매(Accipiter gentilis, northern goshawk)는 수리목(Accipi-

triformes) 수리과(Accipitridae)에 속하는 중형 맹금류다(4).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국내

에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겨울철새 및 텃새로 보고되어 있지

만(1,5), 그 관찰 빈도나 밀도는 높지 않다. 참매는 문화재청

에서 천연기념물 323-1호, 환경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으나 해마다 인공구조물 또는 차량 충돌 원

인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되는 대표적인 맹금류다(3,5).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조난 야생조류 1407개체 중

48.6%가 골절상으로 나타났으며 빈번하게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는 날개골절로 보고 된 바 있다(2,3). 본 증례는 국립공

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서 기아로 인해 구조 치료 후 방생

된 참매가 오훼골 및 견갑골 골절로 재구조 되어 충남야생

동물구조센터에서 인계받아 비침습적 치료·재활로 회복 후

연방생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야생으로 복귀한 보고다.

증  례

2012년 11월 18일, 전남 흑산도 소재의 국립공원연구원 철

새연구센터는 홍도에서 기아 상태의 참매(아성체, 수컷 추

정) 한 마리를 구조하여 체력을 회복시킨 후 2012년 12월

27일 가락지(100-03461)를 부착하고 홍도 인근 흑산도에 방

생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6일 동일 개체가 홍도에서 조

난된 상태로 발견되어 다시 구조 되었고 약 3개월간 보호

조치하였다. 보호 기간 동안 방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

고 정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13년 4월

5일 충남 예산 소재 공주대학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

송하였다.

접수 당시 초기체중은 578 g, 신체충실도(body condition

1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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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는 3/5으로 나타났고 경계 및 위협 반응을 보였다. 탈

수 및 점막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양측 눈썹(supercilium) 외

상과 꽁지깃 손상이 심하였다(Fig 1A). 

상완 정맥에서 1 ml 채혈하여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

과 Glucose 327 mg/dl (OneTouch UltraEasy, LichScan Inc.,

USA), Packed-cell volume 46%, Total protein 4.6 g/dl (Hand

Refractometer, Now Tokyo, Japan), Buffy coat 1% 이하

였고, 생화학 검사 결과 Albumin 1.2 g/dl, Globulin 2.2 g/

dl, Glucose 329 mg/dl, Total protein 3.5 g/dl, Uric acid 5.8

mg/dl (VetTest 8008, Idexx, USA)로 나타났다. 방사선 검

사 결과 우측 오훼골과 견갑골 골절이 확인되었고 가골이 형

성된 상태였다(Fig 1B,C).

눈썹 위 외상부는 1% 포비돈 요오드(포비딘, 성광제약, 한

국)로 소독한 후 항생제연고(후시딘, 동화약품, 한국)를 도포

하였고 꽁지깃은 손상이 심하여 깃갈이를 통해 정상 깃을 가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골절이 발생한지 오래되어 가골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 수

술적 정복으로 발생되는 2차 손상 발생보다 비수술적 접근

인 보존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날개 포대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실내장에 있는 동안 꽁지깃의 부가적인 손상 및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꽁지깃싸개를 하였다. 추가적인 골절 발생을 방

지하고 골절부의 충분한 회복을 위해, 대부분의 움직임이 제

한되나 몸이나 다리 날개는 완전히 펴고 정상적인 경계, 기

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W 75 × L 80 × H 75 cm)

에서 20일간 계류하였다(9). 먹이는 하루에 난황을 제거한 병

아리 4~6마리, 또는 메추리 80~110 g을 번갈아 제공하였다.

이후 저공비행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어서, 단거리 비행이 가

능하고 높낮이가 다른 횃대가 놓인 야외 계류장(W 190 × L

520 × H 240 cm, 15일)으로 옮겨 동물이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날개관절 가동성 및 흉근 발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9).

그 다음으로 야생성에 기인한 예민한 반응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관리를 하면서 이전 계류장보다 길이가 더 긴

야외계류장(W 410 × L 800 × H 240 cm, 189일)에서 깃갈이

를 하기 전까지 계류하였으며, 이후 길이와 높이가 더 큰 재

활훈련장(W 300 × L 1,600 × H 400 cm, 64일)에서 왕복 비

행운동과 수직 비행운동으로 근육량을 회복하고 방생하기에

적합한 신체와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 당시 참매의 꽁지깃 끝부분이 손상되거나 마모가 심

하여 비행능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으나 재활치료 과정 중

2013년 11월 깃갈이가 확인되었고 손상 깃이 점차 교체되면

서 비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참매의 구조지역 및 서식환경,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충

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의 야산에서 2014년 1월 15일에 방

생하였다. 

방생 12일 경과 후(2014.1.26) 서산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에서 먹이용 병아리를 낚아채간 참매가 발견되었다(Fig 2).

부착된 가락지 번호 확인 결과 방생했던 참매였고 방생지에

서 약 700 m 떨어진 재활훈련장 부근에서 재발견된 것이다.

참매가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먹이활동이 가능

할 때까지 지원을 하여 성공적인 방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먹이를 계류장 인근 바닥 또는 나뭇가지 등에 올려

Fig 1. The northern goshawk (Accipiter genilis) presented for
diagnosis after admission. (A) Damaged tail feather and wound
at the supraorbital ridge is observed. (B and C) Radiograph
showing fracture of right scapula and coracoid.

Fig 2. The northern goshawk rediscovered around the aviary
(Seosan Birdland, Jan. 26, 2014) where the bird was cared at
the final rehabilitation stage.

Fig 3. Re-appearance of the rehabilitated northern goshawk in
Heuksando Island on Feb.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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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으며 약 한달 간 동일 개체가 매일 찾아와 먹이를 먹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2~3번씩 먹이를 주

어 방문 빈도를 줄이고 스스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초반에는 거의 매일 주변에서 쉽게 관찰 되었지만,

점차 직접적인 관찰이 현저히 줄어들고 무인센서카메라로만

관찰될 정도로 방문 빈도가 감소하였다. 2014년 3월 21일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것을 끝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 2월 20일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의 연구원

이 흑산도에서 재갈매기를 사냥하고 있는 참매 1개체를 발

견하고 부착된 가락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개체(100-03461)

임이 확인되었다(Fig 3,4). 이는 충남 서산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후 336일이 경과하여 약 235 km 떨어진 섬에서 다

시 발견된 것으로, 본래 구조된 홍도에서 매우 가까운 흑산

도로 회귀한 것이다(Fig 5). 

고  찰

조류의 오훼골은 쇄골 및 견갑골과 함께 흉대를 이루는 가

장 큰 뼈로써 비행 시 날개를 아래로 내려칠 때 수축하는

흉근에 의해 흉곽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활공 시 흉골이

내장을 받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8,13). 오훼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상부흉부 쪽이 고형 물질에 고속으로 부

딪혔을 때 발생하고, 골절의 증상은 날개를 약간 떨어뜨리거

나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아 진단하기가 어려우며, 흉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행하면 짧게 날거나 위쪽으로 날지 못

하게 되고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7,8). 견갑골 골절은

드물게 발생하나 증상은 보이지 않아 방사선 상으로만 진단

할 수 있고 회복은 보통 계류장에서 관리하여 5주 정도가

소요된다(7).

오훼골 골절에서 정복수술 없이 회복했을 시 불량유합이

발생하고 뼈 길이가 짧아져 비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상비행을 위해서는 내부고정 치료를 권고한 바가 있다(6,8).

하지만 수술적 정복은 수술로 인한 외상 발생과 마취 및 출

혈의 위험이 있고 정복 핀으로 인한 어깨 관절부 손상 가능

성이 있다(13). 반면 비수술적 보존치료는 방생 성공률이 높

았고, 5년간 흉대가 골절, 탈구된 301마리의 맹금류 방생성

공 요소를 조사한 결과 폐쇄골절, 비수술적 관리, 물리치료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13,14). 본 사례의 참매와 같이 오훼

골과 견갑골이 골절된 이후 가골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수술

적 정복보다는 비수술적 보존치료가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접수 당시 참매는 눈썹부에 심한 찰과상과 심각한 꽁지깃

손상이 있었으며, 골절부에 가골이 형성되었으나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눈썹부의 찰과상과 꽁지깃의 손상은 참매

에게 부적절한 사육공간에서 발생한 인위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사육장 창살과의 충돌과 마찰은 결국 심각한

비행깃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방생의 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나았다. 골절부 가골의 경우 오훼골 주변을 감싸고

있는 대흉근 등이 안정적으로 고정해 주어 가골이 형성되었

으나 재활 여건이 제공되지 못해 비행 불능이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불필요한 날개 포대는 근육 및 날개막을 사

용하지 못하게 하여 날개막인대 등에 위축을 일으키고 관절

을 경직시키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골절 유형을 가진

다양한 조류에게 있어 포대가 아닌 사육장 내 안정(cage

rest)이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난 바 있다(8,12,13). 실내 계류

장에서 운동을 제한시켜 골절부를 충분히 회복한 후 비행 테

스트를 통해 저공비행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후 야외환

경에 적응하고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야

외 계류장에서 재활운동을 실시하였고 뒤이어 무제한적 재

활운동을 통해 방생에 적합한 체력 및 신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접수 당시 다량의 깃 손상이 확인 된

바 자연적 깃갈이를 통한 깃 교체를 기대하였고 재활운동 기

간 중 깃갈이를 하여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맹금류 유조(juvenile)의 이소 시기에는 깃 성장이 아직 완

벽하지 않아 비행기술이 능숙하지 못해 포식, 기아, 노출 등

위험에 직면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어린 참매가

출생지에서 분산하면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폐사율이 증가

Fig 4. The rehabilitated and released northern goshawk (Feb.
20, 2015) with the metal ring (100-03461).

Fig 5. Rescue, release and rediscovery locations of the
rehabilitated northern goshawk in this report. (A) The first and
second rescue site. (B) The hard- and soft-release site after
rehabilitation. (C) The final rediscovery site. Province abbre-
viations: CN, Chungcheongnam-Do; JB, Jeollabuk-Do; JN,
Jeolla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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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5). 본 증례의 참매 연령으로

보아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비행 및 사냥 기술의 미숙으로

기아와 충돌 사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생 이후

에 먹이가 공급된 야외 계류장으로 다시 찾아온 것은 방생

지 환경 적응이 어려웠거나 어린 상태로 구조되어 장기 계

류됨으로써 사냥 훈련의 기회가 적어 먹이사냥을 충분히 하

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추후 유사 사례에서는 골절 회

복 및 비행운동 뿐만 아니라 연령과 계류 기간에 따른 재활

훈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참매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텃새 또는 겨

울철새로, 이동시기인 춘추기에 도서 및 내륙 여러 곳에서

관찰되며 특히 소청도, 어청도, 홍도, 흑산도 등 서해안에서

매년 상당수의 참매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서해안을 따라

참매의 이동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 방생장소를 충

남 서산으로 결정한 사유는 참매의 대표적 월동지이면서 동

시에 서해안 이동경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을 참고하였다.

야생동물의 방생방법으로는 연방생(soft-release)과 경방생

(hard-release)이 있다. 경방생이 방생지에 바로 방생하는 기

존의 방식이라면 연방생은 방생지에 특수 제작된 계류장을

두어 방생 직전까지 주변 환경과 먹이활동에 적응을 시킨 후

방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에서 성공적이고 특히 인공 포

육된 burrowing owl에서 높은 정착율과 생존율, 번식률이 확

인된 바가 있다(10). 본 증례의 참매는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변형된 연방생 방식을 취해 방생하였고, 그 결과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에서 235 km 떨어진 흑산도에서 사냥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구조된 참매 유조의 방생 방법으

로 연방생 방식을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본 국내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많은 야생조류가

구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후에도 방생 방법과 방생 후 모

니터링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결  론

본 증례는 어깨 골절상을 입은 참매를 비수술적 보존치료

와 재활 단계에 따라 회복시킨 후 방생하여 성공적으로 야

생에 적응한 사례다. 골절 회복을 위해 보존치료 및 재활운

동 과정을 거쳐 방생하였고, 방생 이후 생존적응을 위한 연

방생을 실시하였으며 최초 구조 지역 인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야생에 적응하

였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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